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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사람이 있다 백남준

(19322006) 그는비디오예술이라는장르를개척

한창시자다 다른것과구별하기위해붙인고유의

기호가 브랜드라면 백남준은 분명 브랜드에 다름

아니다 아니명품브랜드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른

작가라는 수사로는 미흡하다 누군가는 융복합의

원류라고 평하고 누군가는 예술의 한계를 확대한

천재라고도말한다 그뿐인가 미래를사유한철학

자이자 기계를 유희적 대상으로 상정했던 미래학

자이기도하다

경기도 용인에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다 기흥

구 백남준로에 자리한 아트센터는 특이한 외양이

이채롭다 유연한 곡선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

랜드 피아노의 형태를 형상화했다 한편으론 영문

이름 Paik의 첫 이니셜 P를 구현했다고도 한다

가까이 다가가면 익숙한 피아노의 선율이 울려 퍼

질 분위기다 혹여 피아노를 부수며 퍼포먼스를 펼

치던젊은시절의백남준이 있을것도같다

잠시시간을거슬러 1984년으로거슬러가보자 1

월 1일정오 갑자기TV화면에춤추는여인이등장

한다 뒤이어어지러운특수효과가오버랩된다 얼

마쯤지났을까 화려한여인이등장해 굿모닝미스

터 오웰이라고 말한다 요염한 입술에서 자막처럼

펼쳐지는글씨체는단번에사람들의이목을잡아끌

었다

백남준의위성쇼 굿모닝미스터오웰의한장면

이다 이 위성쇼는방송사WNET(미국)과 FR3(프

랑스)가 진행을 맡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파리에

서펼치는공연을생중계했다 그것도쌍방향으로

당시공연에는내노라하는최고예술가 100여 명

이 참여했다 존 케이지 이브 몽탕 피터 가브리엘

등 이들은브레이크댄스 패션쇼 우주요들송과

같은즉흥공연을펼쳤다이유는단하나였다그들

은당시인기를끌던조지오웰(19031950)의미래

소설 1984에대해이의가있었다

알려진대로조지오웰의 1984(1948년 작)는 빅

브라더로 상징되는 미디어의 통제감시를 다룬 소

설이다 정보기술 사회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거

라는 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백남준은 오웰이 너무

부정적인면만주시했다고보았다 오웰의예견이

절반만맞았다는일침을 백남준은삐딱한오마주

로 표현했다(물론 시대를 내다봤던 오웰의 선견지

명을온전히부정하지는않았다)

백남준은미디어의진보가부정적인폐해만을낳

는다고보지않았다 30여년이흐른지금그의통찰

은 빗나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모바일로 대변되

는 현대의 문명은 정보와 연대의식을 심어주었다

한편으로는 삶의 영력과 결부돼 유희를 제공하는

기기로도확장되고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그의 생애와 예술적 궤적이

응집된 공간이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 가운데 용인

에 백남준 기념관이 들어선 이유는 무엇일까 우

선 첨단과 자연을 아우르는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빼놓을 수 없다 또 하나 2001년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백남준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희원했다고한다 자신의업적을추앙하는공

간이 아닌 예술정신을 계승하는 신진작가들의 공

간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상력을 극단으

로몰고가새영역을일궈내는예술적의지를후배

들이이어주기를바랬던것이다

백남준은 1932년서울종로구서린동에서태어났

다 그는부친의바람과는달리예술의길을선택한

다 도쿄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현대음악을공부한다 이과정에서그는전

위예술가들과교류하면서 전통과관습을거부하는

새로운문화운동(플럭서스)에심취한다

이른바플럭서스(fluxus) 운동은변화 움직임을

뜻하는 전위 예술을 말한다 피아노를 파괴하는 행

위관객의넥타이를자르는행위등파격적예술을

일컫는다 백남준의 지론인 예술은 사기다라는

불후의 명언과 연관된다 무거운 권위를 무너뜨려

관객의참여를유도하고자하는고도의 전략과맞

물리는부분이다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은 이 지점에서 발현된다

일상적 매체인 TV를 오브제로 채택한 아이디어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전자기술과 융합한 다채로운

작품들은 그의 이름을 일반 대중에게 또렷이 각인

시킨다

백남준은비디오영상뿐아니라조각설치작품

을 합성해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

해 전지구적인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다 그는 예술

을통해횡단과확장 경계를넘는미학적실천을도

모했던세기의예술가다

홍보팀장 최희승 씨는 백남준은 규정지을 수 없

는 아티스트라고 말한다 아트센터를 둘러보면 그

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하루 평균

1000여명이 찾을 정도로 이곳은 용인의 아트 코어

로자리잡았다

이곳은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작품과 다른 작가

들의 작품 등 248점을 소장하고 있다 아카이브 자

료 2285점을 비롯 4000여권의 전문도서와 850건의

오디오 비주얼 자료도 비치돼 있다 또한 백남준의

예술관을 확장하고 담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전도상시개최된다

올해는 9주기(1월 29일)를 계기로 추모전 TV는

TV다(6월 21일까지)와 후배 작가들의 전시회

2015 랜덤 액세스(5월 31일까지)가 열리고 있다

임의접속을 의미하는랜덤액서스는디지털사회

의 정보 접속 방식인 즉흥성 비결정성 상호작용

참여같은백남준의예술실험을포괄한다

용인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피아노 형상화 백남준아트센터

업적추앙보다후배들창작의공간

4000여 도서오디오 850건 비치

9주기 기념 TV는 TV다 전시중

4 비디오아티스트백남준과용인

경기도용인시에자리한백남준아트센터

에서는 백남준 9주기를 맞아 추모전 TV

는 TV다와 2015 랜덤액세스가열리고

있다사진은센터내라이브러리

최현배기자 skypark@kwangjucokr

白 to the future첨단자연 아우르는 미래도시에 안착
백남준

아트샵

슈베르트

찰리채플린


